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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사 11:9)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열대지방이라 일 년 내내 더운 줄 알았더니, 아침에 불어오는 바람은 춥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입니다. 며칠 전부터는 저녁만 되면 꼭 우기처럼 

비가 내려서 아주 시원했습니다. 일교차가 크다보니 감기 환자도 많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 한달 동안도 평안하셨는지요? 저희 

가족은 언제 한 달이 흘렀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새로

운 집으로 이사를 하고 정리하다보니,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 버렸습니

다. 집 정리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시장을 뒤져 재료를 하나씩 찾아야 

하고, 필요한 공구가 있으면 또 나가서 하나씩 사와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답답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서둘지 않고 오늘 못하면 내일하고, 

이달에 못하면 다음 달에 한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에는 캄보디아에 새로운 국왕이 즉위를 하였습니다. 질

곡의 역사 한가운데서 국왕의 자리를 지켰던 노르돔 시아누크 왕은 그동안 

북한과 중국에 머물며 여러 차례 왕권 이양을 공언하다가 이번에 아들인 노

르돔 시아모니 왕에서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새 왕 시아모니는 청소년 시

절부터 예술적인 재능이 많아 북한에서 영화 유학을 하는 등 평생 예술가로

서 살았다고 합니다. 새 왕의 즉위로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국내 정세가 안정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호산나센터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날마다 배우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단어 하

나, 문장 하나를 가르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잘 따라하던 녀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꾀를 부리기 시작하

니 아이들을 통제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며칠 전에는 그동안 배운 

내용을 시험 쳤는데, 이 녀석들이 벌써 부정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고전적인 수법인 책상 위에 예상 문제를 몰래 써 놓거나, 종이에 단어를 써

서 책상 아래 숨겨 놓고 보는 녀석도 있고, 어떤 녀석은 아예 책을 펴고 보

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새로운 방법의 테스트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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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의 마지막 주간은 본 옴 뚝(Bon Om Tuk)이라는 캄보디아의 명

절입니다. 우기에 수위가 높아진 메콩강의 물줄기가 톤레삽 강을 따라 내륙 

호수인 톤레삽 호수 쪽으로 흐르다가, 건기가 되면 톤레삽 호수의 물이 수위

가 낮아진 톤레삽 강을 역류하여 메콩강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강물의 흐름

이 반대로 바뀌는 즈음에 물축제라는 이름으로 메콩강 주변에 모여 잔치를 

하는 아주 유명한 명절로, 전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 물축제를 보기 위

해 관광객들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물이 강줄기를 거슬러 역류하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한번 흐르기 시작한 물줄기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만 흘러야 한

다고 생각을 했는데 때로는 강물이 거슬러 올라가기도 합니다. 

건기에는 역류하는 톤레삽 강을 바라보며 이곳 캄보디아에 또 다른 물줄

기의 역류를 기대합니다. 강물은 거꾸로 흘러도 전쟁과 우상, 가난이라는 도

도한 물줄기는 아직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이 나라의 대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어, 캄보디아에 하나님의 나

라가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복음이 주는 풍성함이 

이 나라 방방곡곡에 넘쳐흐르길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모든 동역자들

의 기도와 후원이 이 나라 역사의 물줄기를 역류 시키리라 믿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리며....

2004년 11월 29일

프놈펜에서 김성길, 정심영 현섭, 현찬 선교사 가족드림

♥  기 도 제 목  ♥

1) 언어 공부를 위한 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크메르어 공부가 생각보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인내하며 잘 배워 이 나라 말로 복음 
    전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2) 온 가족이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의료와 위생 환경이 좋지 못한 국가입니다. 온 가족이 건강한 가운데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 드립니다)

3)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선교 사역을 위하여 재정적인 안정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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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섭이와 현찬이의 학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현섭이와 현찬이가 아직 정식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고스 인터내  

        셔널 스쿨(Logos International School)에 지원서를 제출하고 기다리고 있  
        는 중입니다. 학비도 비싸고 문턱도 높아서 걱정이 됩니다.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5) 좋은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중학교 설립과 사역을 위해 좋은 크메르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
     오.) 

☞재정
10월 선교비 입금 내역   

                   10/15    경남동노회 여전도회연합회        300,000

                   10/21    옥포제일교회　　      　　   　　200,000

                   10/22    충무교회 　　     　　　　 　 　 300,000

                   10/25    경남동노회 　　     　　 　 　 　300,000

                           개인후원자                       570,000
============================================

                                  계                      1,670,700원
개인 후원자 명단 및 자세한 내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연락처
     재정 관리자 / 이학구 집사 (02-921-0841/017-343-0841)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4가 300번지
     문서 관리자 / 현충헌 형제 (016-229-2316)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749
                   코오롱 레이크폴리스2 A동 918호
                   (hcoramdeo21@yahoo.co.kr)

☞후원계좌
     국민은행 653001-04-037827 김성길

☞캄보디아 연락처 / Kim, Seong Gil
     P.O Box 2454 Phnom Penh 3 Phnom Penh Kingdom of Cambodia
     (☎ 001-855-12-299386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메일 / sermonator@dreamwiz.com

☞홈페이지 /  http://sermonator.net


